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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study by analyzing the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this 
study aims to find theorical and practical measures to increase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 from multicultural familes.

Methods: This study utilized the 6th year data of the MAP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were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and school adjustment scale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Results: First,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chool adjustment. Seco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ocial withdrawal. Third, the 
social withdrawal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chool adjustment. Fourth, significant influence to have an effect on school 
adjustment as mediation to be social withdrawal of self-esteem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onclus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the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various aspects, such as individu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actors such as self-esteem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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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는 인터넷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통의 발

달로 세계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세계화로 인

해 문화교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18). 우리

나라 역시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요인이 여러 현황 

중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관련 연구도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

(2018)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

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결혼 비중이 높았던 시기의 결혼이민 자

녀들의 중･고생 비중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시대 정착단계로 접어들

었으며, 학령기로 접어든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학교적응 및 진로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 지원 방향

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특히 중학교 시기는 급격한 신체발달과 정서적

인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심리적 혼동과 정체성 

문제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

들과의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은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모상

현, 2018).

청소년기 학교적응은 비단 청소년기에만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로의 이행까지 영향을 미치

며, 학교적응의 실패는 단지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장혜진･윤혜미, 2010).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다문

화가정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심리･정서적 요

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유

봉애･옥경희, 2013). 그중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

년들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학교적응을 예측하

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하는 연구(김종운･박춘자, 

2011; 윤은영, 2019)들이 제시되고 있다. 다문화가

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도 높게 나타나(고은선･김성훈, 2018; 전수정･
윤혜미,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을 

설명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영향요인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관한 초창기 연구

(Nelson et al., 2005)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청소

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에 미

치는 영향을 설명한 경험적 근거들이 존재하는데(신

지현･강현아, 2018),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존

중감을 가진 이들은 사회적 위축이 주요하게 나타

난다고 설명하며(Nelson et al., 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과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

중감을 다룬 연구(오동균, 2019)에서도 다문화가정

의 청소년은 그들의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자

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기 학교적응과도 밀접

한 연관성이 있는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학교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김현지, 

2016). 최근의 선행연구(박병선 등, 2017)에 따르

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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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축의 매개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데, 사회적 

위축은 부정적인 자아존중감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적 위축이 높은 청소년들은 학교적응 수준이 

낮게 나타나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임

에 분명하다.

정리하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에 영

향을 미치며, 사회적 위축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

다. 그리고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예

측하는 주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청소년기 학교

적응은 모든 청소년의 중요한 과업이지만, 특히 다

문화가정 청소년은 이중 언어와 문화라는 환경에서 

학교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수정･윤
혜미, 2013; Chin & Yu, 2008). 또한 현 시점에

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긍정적인 학교생

활적응 향상을 위해 이를 둘러싼 변수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나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는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하지만

(전경숙, 2008), 반면에 다문화가정 청소년기 자녀

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여 이에 대

한 연구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부(2019)에 의하면 중학교 시기 학업중단율

이 전체 학생(0.66%)에 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1.47%)의 경우 두 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초등학

교 및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중단율 보다 높게 나타

났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에 진

학하기 직전의 단계로 학교적응과 관련된 이슈가 

증폭되어 잠재된 문제들이 외부로 표출되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의 변화가 드러나는 시기이다(김유

나 등, 2018). 또한 중학교 3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은 고등학교 진학 전단계로 향후 사회진입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면

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

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

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실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실태를 중심으로 사회･
정서적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실제적인 현상에 근거

한 청소년 대상 다문화교육 정책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

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의 6차 연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MAPS는 2011년부터 후기 청소년이 

되는 2025년(만24세)까지 16개년에 걸쳐 매년 추

적 조사하는 종단패널 연구이다. 표본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를 층화임의추출한 뒤 추

출된 학교에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을 전수조

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 2018). 본 연구에서는 2016년 6차 본조사(중학

교 3학년) 중 청소년(1,329명)이 응답한 자료를 활

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다문화가정 청소

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학교적응 척도이다. 

한편, 패널조사는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실증적 

연구자료로써 가치가 높다는 측면에서(김세원･정익

중 201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활용한 실제적

(substantive) 분석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효과

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고등학교 진

학 전단계인 중학교 3학년 시기는 그 특성과 관련 

요인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김유나 등, 2018) 

이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연구를 통해 면밀성을 분

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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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Coopersmith(1967)가 개발한 척도를 박난숙과 오경

자(1992)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일부 사용하였다(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에 관한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을 가치 있

고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Rosenberg, 1979).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4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식 4점 척

도(4: 매우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

졌다. 구체적으로 ①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② “나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③ “나는 

학급임원(반장, 부반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다.”, ④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이

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

뢰도 Cronbach's α는 .831로 조사되었다.

2) 사회적 위축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척도는 김선희

와 김경연(1998)이 개발하고, 이경상 등(2011)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 2018).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이란 

새로운 사람 또는 환경에 직면할 때, 긴장하거나 움

츠러드는 모습을 보이고,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관

계를 형성 및 유지하지 못하는 사회적 또는 정서상

의 발달지체를 말한다(Rubin & Burgess, 2001). 

사회적 위축 척도는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식 4점 척도(4: 매우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①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② “나는 

부끄럼을 많이 탄다.”, ③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④ “나는 수줍어

한다.”, 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α는 .908로 조사되었다.

3) 학교적응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 척도는 민병수

(1991)가 사용한 척도를 정화실(2009)과 김지경 등

(2010)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척도를 일부 사용

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학교적응

(school adjustment)이란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극

적 태도와 위축된 행동 등의 내재화 기질이며, 학교

생활에서 교육환경에 순응하거나, 교육적 환경을 자

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이

래혁 등, 2020; 전재천, 2000). 학교적응 척도는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

식 4점 척도(4: 매우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① “나는 우리 반 아이

들과 잘 어울린다.”, ② “나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③ “나는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

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④ “나

는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⑤ “놀이나 모둠활

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이다. ④

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가

정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α는 .783으

로 조사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IBM AMOS 21.0 프로그램으로 다문

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고, Bootstrapping

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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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결과는 <Table 1>과 같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평균은 

3.14점, 표준편차는 .55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위축 척도의 평균은 2.32점, 표준편차는 .73으로 

조사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학교적응 척도의 평균은 

2.88점, 표준편차 .51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analysis
(n=1,329)

Variable Mean S.D. Skewness Kurtosis

Self-esteem 3.14 .55 -.117 -.001

Social withdrawal 2.32 .73 -.142 -.503

School adjustment 2.88 .51 -.127 .385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및 

학교적응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및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n=1,329)

Variable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School adjustment

Self-esteem 1

Social withdrawal -.349** 1

School adjustment .503** -.295** 1

**p<.01

종속변수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

해서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

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

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매개변수인 다문

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해서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

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약해짐

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다문화가정 청

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해서 매개변수인 사회적 위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

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3.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 및 학교적응의 하위변수를 관측변수로 측정모

형 분석을 하였으며, 관측변수가 잠재변수를 효과적

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측정모형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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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h coefficients of mea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s
Measurement

variables

Estimate
S.E. C.R.

B β

Self-esteem

esteem1 1.180 .880 .038 30.955***

esteem2 1.031 .849 .034 30.216***

esteem3 1.091 .599 .052 21.102***

esteem4 1.000 .745 - -

Social withdrawal

withdrawal1  .892 .721 .032 27.784***

withdrawal2 1.056 .869 .030 35.042***

withdrawal3  .974 .788 .031 31.009***

withdrawal4 1.097 .906 .030 36.804***

withdrawal5 1.000 .783 - -

adjustment1 1.347 .722 .087 15.453***

School adjustment

adjustment2 1.278 .646 .087 14.744***

adjustment3 1.537 .802 .096 15.974***

adjustment4 1.184 .624 .082 14.506***

adjustment5 1.000 .470 - -

***p<.001, χ2=840.920(df=74)***, NFI=.914, CFI=.921, TLI=.903, RMSEA=.088

보통 NFI, CFI 및 TL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

합도, RMSEA의 경우 .08 이하는 양호한 적합도로 

판단된다(문수백, 2009; Kline, 2011).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χ2=840.920(df=74, 

p=.000), NFI=.914, CFI=.921, TLI=.903, 

RMSEA=.088이므로 비교적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오차 분산과 표준화

된 추정치가 1을 초과하는 요인적재량이 없었으며, 

모든 관측변수는 잠재변수에 대해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구조모형 분석

1) 구조모형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중간에서 사회적 위

축이 매개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형을 분석하

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2=840.920(df=74, 

p=.000), NFI=.914, CFI=.921, TLI=.903, 

RMSEA=.088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

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학교적응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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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th coefficien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 between variable B β S.E. C.R.

Self-esteem → Social withdrawal -.433 -.292 .046 -9.475***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386 .500 .033 11.795***

Social withdrawal → School adjustment -.089 -.171 .016 -5.550***

***p<.001, χ2=840.920(df=74)***, NFI=.914, CFI=.921, TLI=.903, RMSEA=.08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β=-.292, p<.001)에 이

르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는 기존 연구(김재경･이덕현, 2019; 박은정 등, 

2018; 신지현･강현아, 2018; 오동균, 2019)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β=.500, p<.001)에 이르는 

경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도 높아짐을 의미하며,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이 학교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김광혁, 2009; 전수정･윤혜미, 2013)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자아존중감은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 개인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제

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인(신미 등, 2012)으로 다

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다차원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관리

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학교적응(β=-.171, p<.001)에 이르는 경로 역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

년의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

은 낮아짐을 의미하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학

교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김영

순･신효정, 2014; 정일영, 2016; 홍나미･박현정, 

2017)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같은 또래나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환경적 요인도 학교적응 수

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2)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 파악 및 

유의성 검증을 위해 최종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

수를 가지고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간접효

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Bootstrapping of Indirect effect

Path between variable
Indirect effect
(Direct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Self-esteem → 
Social withdrawal →
School adjustment

.050*

(.500*)
.011 .032 .06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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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과 학교적응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매개변

수의 역할을 하도록 경로를 설정하였다. 각 경로의 

효과성을 분해한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

중감은 학교적응에 대한 직접효과(β=.500, p<.05)

와 사회적 위축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β=.050, 

p<.05), 그리고 총효과(β=.550, p<.05)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학교적응 사이에서 사회적 위축이 부분매

개 역할을 수행하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은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은 높

아져 학교적응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

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주위 사

람들과의 적절한 관계 형성 및 유지가 힘들어 사회

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이는 결국 학교적응에도 어

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Cicchetti & Toth, 

2005).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실행도 필요하겠지만, 학교

와 지역사회 내에 그들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상담

할 수 있는 안전한 지지체계의 구축 역시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고려한 성공

적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개별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학습 

및 상담 지원을 비롯하여 사회적 위축감을 자신감

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마련이 적용되

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슈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자신감 향상과 

관련된 활동,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복합적 심리상

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개별화된 상담 마련이 지속

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 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급

속한 증가와 함께 그들의 이중 언어와 문화라는 환

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는 많

은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기 때문에 학교라는 공간

은 또래 친구들과 교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만약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면 이들이 앞으로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를 검증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

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적응을 자아존중감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위축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것이 이론

적으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단선적인 

관계로 파악하였지만, 본 연구는 심리적 변수인 자

아존중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이

라는 환경적 변수에 대한 인과관계 검증을 통해 학

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인 관점을 제

시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

역사회 내에서 특화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

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농촌문화체험, 진로체험 등과 같은 다양한 체

험활동을 기획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

문화가정 청소년의 언어장벽과 학습 부진을 예방하

기 위하여 일반 학생들을 멘토로 지역사회 내 자원

봉사단을 구성하여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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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를 통해 언어 및 놀이활동 역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에 또래 친구들 및 교

사와의 관계에서 위축되어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학교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

요가 있다. 즉 학교사회복지사는 문제를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발굴하여 개인 및 집단 상담프

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들을 둘러싼 중요한 환경인 

가족에 초점을 두고 가정방문 및 상담, 필요한 자원

의 연계와 같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적극적이

고 다차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또래상담자를 활용하여 지

지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면 다문화가정 청

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다

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강점을 

강화하여 사회적 인적자원으로서 지역 간 또는 국가 

간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

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상기와 같은 이론적･실천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패널

데이터의 사용으로 척도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부

모의 출신국가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둘째, 구조모형의 간결성과 해석의 편의 및 패

널조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특정시기(중학교 3학

년)의 자료만을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한 것은 분석

대상에 대한 면밀성이 돋보인다는 점도 있지만, 단

면연구 측면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한계점 또한 존

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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